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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금리 상황 하에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1분기 H형강 시장은 부진이 이어졌다. 전통적인 비수기 시

즌이기에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측면이 있지만 예상보다 암울한 현실에 시장 분위기도 침체된 게 사실이다.

예년 같으면 기대감을 한껏 안고서 시작해야 할 2분기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어두웠던 

1분기 터널이 2분기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터널을 지나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시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련 

지표들과 과거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바닥에 닿은 선행지표, 기대감 접어둬···

H형강 수요 장기 선행지표로 불리는 △비주거용 건설수주와 △철골 구조물 인허가 연면적은 2분기 기대감

을 접어두게 만드는 수준이다.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 양 지표 모두 감소세가 뚜렷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비주거용 건설수주의 경우 16조 3,09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수주 건당 액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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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4분기 비주거용 건설수주 단위 : 억 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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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세는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연면적의 경우는 4분기만 봤을 때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철

골 구조물 인허가 연면적은 931만㎡으로 전년 대비 4.5%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선행지표들의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금년 2분기 H형강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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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2월 철골 구조물 착공 연면적 단위 : 만 m2

  자료 : 국토교통부
  주 : 철골철근 포함

2023년 H형강 명목소비 예상 추이 단위 : 만 톤
  자료 :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연도별 4분기 철골 구조물 인허가 연면적 단위 : 만 m2

  자료 : 국토교통부
  주 : 철골철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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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지표 부진 지속

단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로 알려진 철골 구조물 착공 연면적도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1~2월 철골 

구조물 착공 연면적은 328만㎡를 기록해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앞서 살펴본 선행지표보다 감소폭이 

크다.

공사를 수주하고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현장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올해 들어서 갑작스레 드러난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간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썬 회복세가 요원하다.

무엇보다 시장 개선의 전제조건이 되는 금리인하 소식도 요원한 상황이고 삼성 P5를 필두로 멈춰선 대형 공

사현장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발목을 붙잡는 요인 중 하나다.

2분기 기술적 반등 가능성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보다 훨씬 더 위축됐던 1분기를 

보낸터라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 H형강 명목소비량은 약 55만 톤 내외로 추산된다. 지난 2015년 이래 1분기 H형강 평

균 명목소비량이 64만 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하다.

지난 1분기 지연됐던 수요와 함께 연중 최대 성수기에 맞춰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면 1분기보다는 나은 2

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년 대비 눈에 띄는 실적을 기대하긴 어렵다. 2분기 명목소비가 1분기 대비 평균 11% 많았다는 점에서 

2분기 명목소비량은 60만 톤은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